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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업인들의 건강문제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농작업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과 건강 간에는 양방향

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먼저, 한 측면에서 농작업 과정

의 활동들은 건강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의 건강수준이 

농업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나쁜 건강수준은 농업활

동의 저해와 수입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세

워지게 된 1970년대 이후로 일반적인 건강수준은 점차 향상

되고 있다[3]. 그러나 농업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관심과 관련 연구들은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시에 비해 농촌 환경이 공해 

수준이 낮아 직업 관련 질병이 덜 발생한다거나 농업인 스스

로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직업병에 대한 낮은 인식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4]. 또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농업인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내 총생산

에서의 농업 부분의 역할 역시 줄어드는 양상에도 그 배경이 

있다[5]. 하지만 여전히 농업은 중요한 국가산업이며 최근 안

전한 친환경농산물과 식량자급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의 건강보장은 필수적인 조

건일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한 주요 질병

Agricultural work involves many health hazards, and these can induce related health pro-
blems. However, because of low public concern and insufficient political support in the 

South Korean agricultural sector, 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is facing a serious crisis. The 
common work-related diseases of agricultural workers are th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
eases like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low back pain, skin diseases, pesticide poisoning, infec-
tious and respiratory diseases, and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physical agents. For the 
most part, these health problems are related directly to agriculture work. Given the paucity of 
research into agricultural practices in Korea in general,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agricul-
tural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in particular. To protect agricultural worker health and prevent 
the hazards related to farm work, comprehensive approaches are needed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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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의미와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작업의 변화와 특성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변화를 보면, 2001년 논은 

1,146,000 ha에서 2011년 960,000 ha로 매년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이는 반면, 밭은 2001년 730,000 ha에서 2007년 

712,000 ha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738,000 ha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이는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

삼, 고추, 과수 등의 재배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많

은데 기인한 것이며, 또한 최근 국내 쌀 소비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농작업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

하여 양적, 질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 예로서 2011년 연

중 농업노동시간이 논벼인 경우에는 802시간인 반면, 과수 

1,664시간, 채소 1,720시간, 화훼 2,538시간, 축산 1,791시

간으로 조사되어, 전통적인 논농사로 이루어지는 수도작 노

동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

세에 있다. 이는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 연중 특정시기에 농

작업이 집중된 과거에 비해 과수나 원예작목의 경우 연간 노

동시간이 월등히 높아 연중 노동작업이 계절과 상관없이 균

등해지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

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하

루 노동시간이 남녀 각각 10시간 35분과 11시간 11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우리

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작업 형태가 연중 농번기

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장시간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업관련성 질병의 특성

농작업에서의 주요 작업관련성 질병들은 특정 유해요인

의 노출과 관련성이 높다(Table 1).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의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농작업 과정 중에 노출되는 

먼지, 흄, 가스 등은 천식이나 과민성폐장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농약은 다수의 중독 사례와 신경

계 독성을 야기한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에서 호발할 수 있

는 생물학적 인자의 노출은 각종 감염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초래한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급성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간헐적이며 만성적인 장기간의 누적 

노출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8,9]. 농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은 농업인들의 비치명적 손상과 질환들 

중에서는 가장 호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이 발

생되는 경우와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에는 고관절의 관절염, 요통, 목과 상지의 근골격계 관련 질

환 및 수완진동 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9]. 이러한 질환들은 

농작업 과정 중 중량물 들기와 운반, 상체 굽힘이 잦은 작업, 

이동로가 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경우, 축산 작업 시의 

Table 1.  �Occupational health hazards and outcomes of agricultural 
workers

Hazards Examples of crop 
farming

Health outcomes

Ergonomic stress  
  physical work load

Gardening (house  
   �and field 

vegetables) and 
livestock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soft tissue 
disorders

Dust (organic and  
   �inorganic), fume, 

and gases 

Gardening, rice  
   �farming, and 

livestock

Allergies and  
   �respiratory 

diseases 
(asthma, COPD, 
and farmer’s 
pneumonitis)

Pesticides Gardening and rice  
   farming

Poisoning and  
   neuropathy

Biological agents Field farming and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and 

dermatitis

Physical agents  
   �(noise, heat, and 

cold)

Gardening, rice  
   �farming, and 

fruit growing

Noise-induced  
   �hearing loss, 

heat cramp, 
heat stroke, and 
frostbit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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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동작 및 농기계 운전이나 전동공구 사용에 따른 

진동 노출 등의 위험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9].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농

업인들의 자각증상 호소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그 심각도를 

보고자하는 연구[11,12], 둘째는 농업인들에서 근골격계질

환의 유병률을 비농업인들의 비율과 비교하여 차이성을 보

고자 하는 연구[13-15], 마지막 세 번째는 농작업이 실제 근

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비교분

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16-18].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관련된 연구

를 보면, 1991년 농촌 주민 138명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자

의 113명(81.9%)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의 위

치는 요추부, 견갑부, 상지, 하지, 슬관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19]. 또한 이들 중 농사일과 통증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가 100명(88.5%)이었다. 이후 여러 국내 연구결과

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병률 연구로서 2001년

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보면,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

병률은 농업인이 평균 72.4%, 비농업인은 49.8%로 나타나 

농업인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또한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관절염의 경우 농

업인 100명 중 15명이, 추간판탈출증은 10.8명의 연령표준

화 유병률을 보였다[14]. 농업이외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는, 연령, 교육 등의 주요 변수를 보정한 농업인의 비차비

는 1.5, 추간판탈출증은 1.4로 조사되었다.

농작업과 고관절의 관절염간에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위험도의 값은 2-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러한 관련성의 배경으로 

중량물 들기, 평탄하지 않은 작업로에서의 이동 및 농기계 

취급 시의 진동노출 등의 요인들이 있다[17].

상지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들 중, 2001년부터 2004년까

지 수행된 수근관증후군의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작업관련

성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농업관련 종사자가 전체 직종들 중

에서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

등도위험군 및 저위험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0]. 

이는 농작업 과정 중에서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과 잘못된 

자세, 힘, 중량물 취급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피부질환

농업인들에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로는 식

물, 곤충, 농약, 햇빛, 열, 감염성 인자 등이 있다[21]. 농작업 

과정에서는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므로, 자극제나 항

원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인에서 가

장 많은 피부질환은 접촉성피부염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413명의 농약 살포 농민 중 52명

(12.6%)이 피부질환을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4]. 

1998년 경기도와 울산지역 농촌주민 481명에 대한 피부질

환 분포 조사에서는, 진균 감염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

며, 습진성질환이 20.3%로 조사되었지만 농작업과의 관련

성은 검증되지 않았다[24].

농작업에서의 접촉성피부염은 농약, 비료, 소독제 등에 

노출된 후 발생되는 자극성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알레르기

성은 일부 제초제와 살충제 혹은 항생제를 취급한 후, 감작

이 과정을 거쳐 발현될 수 있다[22,23]. 이 밖에도 사슴털, 

동물 비듬과 같은 동물성과 세균성 인자들에 의해서도 피부

질환이 발생 될 수 있다[4].

농약중독

농약관리법에 정의된 농약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혹은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

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25]. 농약은 그 화학

적인 특성에 따라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유기염소계, 페녹시계, 무기 농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농약중독의 실태는 주로 농약에 

의한 급성이며 치명적 중독사고와 관련된 경우와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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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독과 관련된 최근 보고에서는 남성 농업인 100명 중 

24.7%가 급성 직업성 농약중독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6]. 만성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으로는 암, 신경학적 영

향 및 생식기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자각 증상이나 과거력에 의존하고 있

어 정확한 유병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27]. 

기존의 연구들에서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상 혹은 과거력

에 의한 유병률은 5.7-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

지 국가병원퇴원조사에서 추정된 농약 관련 입원건수는 

25,982건에 달하였으며, 이는 연간 평균 10만 명당 17.8명

에 해당되는 수치이다[28]. 또한 추정된 총 입원건수의 약 

72%는 고의적 음독에 의한 경우이며, 사고성 음독은 15.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에 수행된 농업인건강조사에

서는 대상자 1,233명 중 농약 작업 시 ‘심하게 지침’의 자각 

증상을 ‘때때로 있음’과 ‘거의 항상 느끼는’ 경우가 각각 

32.9%와 9.9%로 조사되었지만, 농약중독과 관련된 건강문

제로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7.2%, 입원을 

한 경우는 3.3%에 불과하였다[11]. 따라서 농약중독에 의한 

건강문제는 실제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성질환

농업인들은 농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병원체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미생물, 기생충 및 이들의 독성 산물에 의하

여 감염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4,29,30]. 이중에서도 가을

철 야외 작업 시에 발생가능한 발열성질환들이 대표적인데,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을 들 수 있

다. 또한, 가축과의 접촉에 의해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이

환될 수 있으며, 브루셀라증, 탄저병, 공수병 등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호발하는 감염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2005년 

6,780명으로 최대치에 다다른 이후 2011년에는 5,151명으

로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자 총 5,306건을 분석한 결과 농작업에서 발생한 경우

가 전체의 63% 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밭, 논, 산 순으로 나

타났다[31].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들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

입한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질병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쯔쯔가무

시증 등의 감염성질환이 전체 직업병 중 54.1%로 가장 많았

다[32].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와 

같은 기상조건의 변화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및 신증

후군출혈열의 발생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33].

호흡기질환

농업인들은 작업 중에서 호흡기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다

양한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을 그 발생과

정에 따라 분류를 하면, 동물성(동물 비듬, 동물 털, 분뇨), 식

물성(곡물먼지, 식물입자, 탄닌), 곤충, 미생물(박테리아[내

독소], 진균류[진균독소]), 감염성 인자(리케차, 탄저균, 조류 

및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사료 첨가물, 

가스 및 흄(암모니아, 산화질소, 황화수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 물질들의 성상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데, 유기먼지(곡물, 짚, 건초, 진균류, 박테리아, 진드기, 동물

성), 무기먼지(규소, 석면), 자극제(농약, 비료, 페인트), 가스

와 흄 및 감염성 인자 등이다[34]. 

이러한 다양한 인자들의 노출과 관련된 호흡기질환은 병

변이 발생되는 해부학적 위치와 발생원을 기준으로 크게 기

도질환, 간질성폐질환 및 호흡기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도질환에는 상기도질환, 천식, 천식양 증후군(asthma-like 

syndrome), 만성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

염) 등이 있으며, 간질성폐질환에는 유기물먼지독성증후군

(organic dust toxic syndrome), 외인성알레르기폐포염

(extrinsic allergic alveolitis) 혹은 과민성폐렴(hypersen-

sitivity pneumonitis), 간질섬유증 등이 포함되고 감염병에

는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병 등이 있다.

과민성폐렴은 흡입된 항원 입자로 인하여 인체 면역반응에 

의해 야기된 간질성폐질환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35]. 과민성

폐렴에 대한 기술은 1705년 Ramazzini가 고온다습한 상태

의 곡물 취급 중에 발생된 분진에 노출된 취급자들에서 기침

과 숨가쁨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폐질환을 최초 보고한 이후

[36], 1932년 Campbell [37]은 이를 농부폐(farmer’s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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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명하였고, 1963년 Pepys 등[38]은 이 질환의 발생이 

건초작업 과정에서 방선균(actinomycetes) 노출과 체내 면

역계가 관련된 질환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농부폐라는 명

칭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과민성폐렴은 농부와 관련된 여

러 폐질환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흉부학회

(American Thoracic Society)에서는 농부폐를 농부과민성

폐렴(farmer’s hypersensitivity pneumonitis)으로 정의하

였고[35], 이후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방선균이 아닌 Saccha-

ropolyspora rectivirgula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39].

물리적 인자 노출에 따른 질병

농작업 과정 중에는 다양한 물리적 인자(소음, 고온, 저온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경운기나 트랙터, 예초기와 같은 소음

발생 장치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으며, 여름철 비

닐하우스 내에서의 작업은 하우스 안의 내부 온도가 최고 

50℃까지 상승함으로써 열탈진이나 열사병에 이환될 수 있

다[4,29]. 또한, 차가운 실외작업 시에는 동상과 같은 한랭장

애의 위험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다. 

결    론

농작업과 관련된 질환은 그 원인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결

과로서의 질환들도 복잡하고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진단의 어

려움이다. 농작업 중 노출되는 여러 물질들과 실제 병을 야

기하는 인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임상과정에서 구체적

인 병의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예로서, 곡물분진에 의한 

농업과민성폐렴의 발생은 곡물분진 자체로서 질환이 발생

될 수도 있지만, 곡물분진 내에 특정 균이나 독소에 노출되

어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생과정의 복잡성은 

진단 이후 치료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원인으

로서는, 농업인들의 작업특성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작업은 단일한 환경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합요

인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농작업 중 전

통적인 작업에 속하는 벼나 밭작물과 같은 노지작업을 하면

서, 동시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원예 혹은 축산과 같은 특

정시설 내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작업 

특성은 외기환경에 노출되는 것과 특정 실내환경에도 동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노동강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대개 농

업인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연간 농작업 일수도 과거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나뉘

어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농작업의 연중 작업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보다는 연간 평균적으로 일정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연중 계속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과 하루의 대부분

을 농작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농작업의 신체적 부담은 가

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노인 연령층에 속한다

는 것이다. 높은 평균연령은 만성질환과 농업의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들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

업 관련 질환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원인들과 그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

련요인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4]. 또한, 

일반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직업적 요인들에 의한 농작업 

관련 질환들에 대한 정확한 발생규모의 파악과 이에 따른 대

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40]. 현재의 공공보건 수준에서 농작업 관련 질환들에 접근

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관련된 부분 간 협조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작업관련성 질병; 직업병; 농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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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인의 경우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 그 연구도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농작업 자체가 자영업이 많고, 작업 형태 및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로 잘 알

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통계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

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등과 같은 법규 제정과 더불어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

관리 강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지역 의료인들에게 이러한 연구를 소

개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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